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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의 직무만족 관련 변인의 구조적 관계: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을 중심으로*

  류인찬1․유현실2†

1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박사, 2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소명의식과 소명수행 변인을 중심으로 직무만족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구조모형 변인으로 소명의식, 소명수행, 일의 의미,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소진, 직무만족을 설정하고, 상담자 374명으로부터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

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소명의식과 소진의 관계에서 소명수행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명수행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소명수행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소진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상담자의 소진을 줄이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소명과 일의 의미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상담자 교육, 수퍼비전, 상담분야의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명의식, 소명수행, 일의 의미,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소진,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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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각종 재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

되고, 이로 인한 우울, 불안, 분노 등과 같은 정서

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

한 관심은 전문 상담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증가

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분야에 관심을 가지

고 공부하는 사람들과 상담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상담분야는 양적인 면에서 큰 성장

을 이루었다. 이는 2021년 현재 한국상담학회의 

회원 수가 3만여 명, 전문상담사가 8,404명에 이

르고 있으며(한국상담학회, 2021) 국가자격증인 청

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수가 26,364명에 이르

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청소년상담사, 2021).

이렇듯 상담 분야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담을 무료 

봉사 정도로 여기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

로 인해 상담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 낮아지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

다(류인찬, 곽소정, 서미아, 2018). 김진희와 홍지

영(2020)이 초보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보상담자들은 상담자 직업의 단점을 ‘경제적 

처우가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음’으로 인식

하는 한편 장점으로는 ‘삶의 경험이 투영되는 의

미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상담자들

은 직무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는 상담이라는 직업에서 일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담분야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담자를 탐색하려는 노력은 

아직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형국, 

2018). 일(Work)이란 돈이나 다른 보상을 얻고 상

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목적지향적

인 활동’이라는 정의(Sharf, 2014)나 ‘일은 삶의 웰

빙을 촉진 또는 억제하기도 하고, 건강하고 안전

한 양육적인 환경의 토대로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일의 심리학의 핵심 가정들을 고려해볼 때

(Blustein, 2013), 상담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일의 의미를 비롯한 관련 변인들을 탐

색하는 연구는 상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또는 일과 관련된 주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서 학자들은 일찍이 직무만족에 대해 연구해왔다. 

직무만족이란 직무 혹은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

의 결과로 얻게 되는 즐겁거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Locke, 1976). 직무만족을 설명

하는 이론 중 하나로 Herzberg 등(1959)의 동기

위생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 또는 2요인이

론(two-factor theory)을 들 수 있는데 Herzberg 등

(1959)은 승진, 일 자체, 성장 가능성, 책임, 인정, 

성취와 같이 직무만족과 연관되는 요인들을 동기

요인(Motivation factors)이라고 명명하였고 이에 비

해 인간관계, 보수, 회사정책, 감독, 근로환경과 

같이 직무불만족과 연관되는 요인들을 위생요인

(Hygiene factors)이라고 명명하고 직무만족과 직무

불만족은 서로 다른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았다(Alshmemri et al., 2017; 이금라, 2010). 

이에 비추어 현재 한국의 상담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해 살펴보면 Herzberg 등(1959)의 동기위생이론

의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보수와 근로환경에 있어

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형국

(2018)이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담자는 전체의 2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동일한 보건분야에 속해 있는 사회복

지사의 경우 86.13%가 학력이 대졸 이하인데도 

정규직의 비율이 92.87%인 것과 비교하면 석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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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대부분인 상담자의 경우 고용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의 경우에는 연소득

이 국세통계연보(2017) 기준 근로자 연평균 소득

인 3,36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전체의 12.7%에 

불과하며 1,600만원~2,400만원이 23.3%, 1,600만원 

미만이 45.6%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리렌서로 주

로 일하는 상담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소득

의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

수와 근로환경은 상담자들이 직무에서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에게 소진은 상담자 직무와 관련하여 중

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는데 상담자 스스로가 자

신이 소진되는 과정을 살피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담

자로서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윤아랑, 정남운, 2011). Maslach와 Jackson 

(1981)은 소진을 “사람을 대하는 종류의 일을 하

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고갈

과 냉소주의”로 정의하였다. 상담자는 심리, 정서

적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끝없이 수련과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과업을 가

지고 있고 이러한 상담자의 발달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오현

수, 한재희, 2009). 이와 함께 상담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부족하고 상담업무와 함께 행정업무 등 

과중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상황으

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의 저하 및 불안, 우울, 

상담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김혜미, 오인수, 2016). 이는 상담

자가 일을 하는 환경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면

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자의 직무만족과 소진은 상담자 개인의 차

원을 넘어 상담에서 내담자와의 관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만족 및 상담의 질에까지 연관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상담자 자신은 상담이라는 전문

적인 조력과정에서 주된 도구가 된다. 상담자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는가는 결국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

에서의 효과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에까

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Capella & Andrew, 2004; 김지선, 2019). 따라서 

상담자가 자신의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소진을 

줄이거나 예방 및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과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상담자 

역시 상담이라는 일을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이며 

상담자의 직무만족과 소진 등의 일 관련 변인들

은 상담자 개인 뿐 아니라 상담과정 및 내담자에

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

로와 직무 관련 일부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박미진, 2016; 김지선, 2019)이 부분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일의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

하고 그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

하여 최근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목적과 의미

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소명의 개념이 주

목을 받고 있다(이지원, 이기학, 2015). 소명은 본

래 종교적인 의미로 시작된 개념이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일과 목표, 의미 등과 관련

하여 개인의 진로에 관한 개념으로 보다 폭 넓

게 사용되고 있다. 소명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소명이란 “자기 너머의 

어딘가의 원천으로부터 경험되는 초월적인 부름

(Transcendent Summons)으로 동기의 주요한 원천으

로서 타인을 위하는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

며 목적의식이나 의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추구하

는 방향으로 특정한 삶의 역할에 다가가려는 태

도”라고 제시한 Dik과 Duffy(2009)의 소명 개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Duffy 등(2018)은 

소명으로서의 일 이론(Work as Call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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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T)을 통해 소명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

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uffy 

등(2018)은 소명의식(Perceiving a Calling)과 소명수

행(Living Calling)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존재

하는 변인들과 소명의 관계, 소명수행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일중독, 소

진, 착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Duffy et al., 

2018).

국내의 소명에 대한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되

어 점차 증가되다가 2016년도 이후에만 60편 이

상의 연구가 진행되는 등, 소명은 최근까지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지

애, 강혜정, 2018). 국내의 소명과 관련된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소명, 소명의식, 진로소명 등의 변

인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소명의식과 소명

수행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측면이 있었다. 소

명의식은 전반적으로 일과 삶에 관련된 긍정적인 

변인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소명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

는 소명의식과 소명대로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명수행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추세이다(안진아, 신주연, 

2018). Duffy 등(2012)의 연구에서 소명수행이 소명

의식에 비해 경력몰입, 일의 의미, 직무만족에 대

한 정적 상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Berg 

등(2010)은 소명을 따르고 싶지만 일에서 소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응답받지 못한 소명

(Unanswered calling)으로 보고 후회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소명의

식이 소명수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변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명은 상담

자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전문인으로서 상담이

라는 역할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상담

자 스스로가 상담자 발달을 전생애적으로 인식하

여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 자기발달과 전문가적 

자기발달을 통합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이어나가

게 하는 개인내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담자 발달에 소명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미정, 박승민, 2015; 조은미, 천성문, 

2019).

상담자의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여건이 아직 부

족한 한국 상담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상대적으로 심리내

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개

인의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지선, 2019). 소명은 이런 개인의 심

리적 변인으로서 상담자가 자신의 일에서 만족을 

느끼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서 소명은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

타나며 직무환경 위험요소와 소진의 관계에서 조

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2019; 

박미진, 2016; 하상희, 2018). 반면 국내에서 상담

자를 대상으로 소명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인 실정이며 상담자의 소명에 대한 

전체적인 모형을 제시하거나 상담자의 일과 직무

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uffy 등(2018)이 제시한 

소명으로서의 일 이론(WCT) 모델에 기반하여 상

담자의 직무만족 관련 변인에 대한 모형을 소명

의식과 소명수행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이를 검증

하고자 한다. 상담자의 처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개인이 

통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비교적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심리내적인 요

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uffy 

등(2018)의 모델에서 상담자의 내적인 요인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는 소명의식, 일의 의미,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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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연구모형의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상담

자와 내담자 그리고 상담의 질에 모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인 소진과 직무만족을 연구모형

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Hackman과 Oldham(1976)은 일의 의미에 대하여 

“개인이 일을 의미있고 가치있고 보람이 있다고 

경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Duffy 등(2018)이 

제시한 소명으로서의 일 이론에서 소명의식과 소

명수행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상담자들은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

해 일의 의미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윤정림, 2020) 상담자로서 상담에 대해 가지는 

일의 의미는 소명과 마찬가지로 상담자 발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박

승민, 2015; 허재경, 신영주, 2015). 하지만 상담자

를 대상으로 일의 의미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소

수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uffy 등

(2018)이 제시한 것과 같이 소명의식과 소명수행

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모

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Hall과 Chandler(2005)는 진로성공의 소명

모델(A Calling model of Career success)을 제시하였

으며 소명이 자신감(self-confidence)을 높이고 더불

어 심리적인 성공(psychological success)과 정체감

(identity)을 높이는 것으로 보았으며 소명을 가진 

사람은 수행에 실패하더라도 높아진 목표 집중

(goal focus), 정체감, 자신감으로 인해 객관적 성공

(objective success)과 주관적 성공(subjective success)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신감(self-confidence)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동의어로서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주관적 성공

은 직무만족 등으로 측정한다고 하였다. 

한편, 소명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소명과 자

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같은 주관적 성공으로 이

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일반화

된 자기효능감과 특수 과제에 국한된 자기효능감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

감은 Bandura(1977, 1986, 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

을 상담자에게 접목한 특수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명대정, 2013)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

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또는 판단”으로 

정의된다(Larson & Daniels, 1998).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은 상담자의 수행, 발달수

준, 상담성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상담자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들에서 중요한 주제로 여겨지고 있

다(이수현 외, 2007). Domene(2012)의 연구에서는 

소명존재와 소명추구가 모두 직업적 자기효능감

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

존재와 직업적 성과기대, 소명추구와 직업적 성과

기대의 관계에서 모두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은 상담자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명수행이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Duffy 등(2018)의 모형에 기반하여 설정한 변인들

에 추가적으로 상담자의 특성과 연관된 변인으로

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을 소명수행과 직무만

족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의 소명의식

과 소명수행을 중심으로 직무만족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자의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

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소명

수행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담자 활동 자기효

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셋째, 상담자의 

소명의식과 소진의 관계에서 소명수행이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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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ashed lines indicate negative effect.

Figure 1

The Hypothesized Model

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상담자의 소명수행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소진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상담자라는 연구대상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절대

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상담관련 대학

원을 졸업하고 기관에 소속되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김미

진, 권경인, 2019; 백미현, 유현실, 2012).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현재 상담현장에서 상담

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

였으며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기

관(사설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

담자로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와 자신이 기관을 

운영하며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를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 현재 상담자로

서 주당 최소 1사례 이상의 상담사례를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상담관련 학회의 홈

페이지, 대학 상담관련 학과의 커뮤니티, 상담자

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및 온라인 단체 대

화방 등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총 408건의 

설문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소명수행척도에서 

‘나는 소명이 없다’로 응답한 설문들과 중복하여 

설문에 참여한 설문조사, 연구대상자의 조건에 맞

지 않는 설문조사, 불성실한 응답 등 34건의 설문

조사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374명의 설문조

사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윤리

와 관련하여 사전에 단국대학교의 IRB 심의(No. 

DKU 2020-06-026)에서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가능

한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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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37명(9.9%), 

여성 337명(90.1%)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

구들의 성별분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형국, 2018; 임전옥, 2014). 연령분포는 

20대 44명(11.8%), 30대 137명(36.6%), 40대 123

명(32.9%), 50대 64명(17.1%), 60세 이상 6명(1.6%)

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석사졸업 264명

(70.6%), 박사과정 30명(8%), 박사수료 40명(10.7%), 

박사졸업 40명(10.7%)으로 나타났다. 상담경력은 3

년 미만 114명(30.5%), 3년 이상 ~ 5년 미만 63명

(16.8%), 5년 이상 ~ 10년 미만 128명(34.2%), 10

년 이상 69명(18.4%)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소명의식

Dik 등(2012)은 소명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CVQ(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와 간편척도

로서 BCS(Brief Calling Scale)를 개발 및 타당화하였

고 국내에서는 심예린과 유성경(2012)이 CVQ를 

번안 및 타당화하여 한국판 소명 척도(CVQ-K)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심예린과 유성경(2012)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척도를 사용하였다. Dik 등(2012)의 원

척도에서는 하위요인들이 존재와 추구 등 6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존재와 추구가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

타나 현재 한국판 소명척도는 존재 문항들만을 

유지시켜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

회적 지향-존재의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한국판 소명척도는 하위요인별로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원척도와 마찬가

지로 1점에서 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된

다. 심예린과 유성경(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초월적 부름-존재는 .83, 목적

/의미-존재는 .74, 친사회적 지향-존재는 .71이며 

전체 척도는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초월적 부름-존재는 .76, 목적/의미-존재

는 .85, 친사회적 지향-존재는 .74, 전체 척도는 

.88로 나타났다.

소명수행

소명수행을 측정하기 위해 Duffy 등(2012)이 개

발한 소명수행척도(Living Calling Scale: LCS)를 한

국판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안진아와 신주연

(2018)의 한국판 소명수행척도(LCS-K)를 사용하였

다. 한국판 소명수행척도는 6문항, 1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7점의 Likert식 7점 척도

로 측정된다. 원척도에서는 “해당사항 없음-나는 

소명이 없다”의 경우 8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

으며 8점 응답을 제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

대로 현재 살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해당사항 없음-나는 소명이 없다”가 8

점인 경우 설문 응답시 가장 높은 점수로 착각하

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0점으

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안진아와 신주연

(201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일의 의미

일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등(2012)이 

개발한 Working as Meaning Inventory(WAMI)를 최

환규와 이정미(2017)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일의 의미 척도(K-WAMI)를 사용하였다. Steger 등

(2012)의 원척도는 일에서의 긍정적 의미(Positive 

Meaning in Work) 4문항,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

(Meaning Making through Work) 3문항, 더 큰 선을 

위한 동기(Greater Good Motivation) 3문항으로 이뤄

져 있으며 최환규와 이정미(2017)가 타당화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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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판 일의 의미 척도 역시 동일한 3개의 요인과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점에서 5점의 

Likert 5점으로 측정된다. 최환규와 이정미(2017)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85, .78, .81

이며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일에서의 긍정적 의

미는 .82, 일을 통한 의미 만들기는 .70, 더 큰 선

을 위한 동기는 .69, 전체 척도는 .87로 나타났다.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Lent 

등(2003)이 개발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CASE)를 이수

현 등(2007)이 국내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수현 등(2007)이 척도 요인분석

과정에서 문항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1개 

문항을 삭제하고 국내에서 타당화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척도는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14문항,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10문항, 상담난제 자기효능

감 16문항, 총 40문항으로 이뤄져있다. 0점에서 9

점의 10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이수현 등

(2007)의 연구에서 탐색기술 .86, 통찰기술 .87, 활

동기술 .79, 회기관리 .96, 상담난제 .96, 전체문항

은 .97으로 내적합치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합치도는 조력기술 자기효능감은 .91, 회

기관리 자기효능감은 .95, 상담난제 자기효능감은 

.95, 전체 척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rayfield와 Rothe 

(1951)의 직무만족지표(Job Satisfaction Index: JSI)를 

참고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팀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전반적 직무만족 척도(이상

호, 2006)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지표의 원척도는 

18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노동패널팀이 

재구성한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며 1점에서 5

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해당 척도에 기

반하여 진행한 조은미와 천성문(201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소진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2007)이 개발한 

상담자 소진 척도(Counselor Burnout Inventory: CBI)

를 Yu(2007)가 타당화한 한국판 상담자 소진 척

도(Korean Counselor Burnout Inventory: K-CBI)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담자 소진 척도는 탈진

(Exhaustion), 무능감(Incompetence), 부정적인 업무환

경(Negative Work Environment), 내담자 가치절하

(Devaluing Client), 개인적 삶의 악화(Deterioration in 

personal Life)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뤄져있다. 한

국판 상담자 소진 척도는 하위요인별로 4개 문항

으로 총 20개 문항이며 1점에서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Yu(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

도는 탈진 .83, 무능감 .85, 부정적인 업무환경 

.83, 내담자 가치절하 .81, 개인적 삶의 악화 .78, 

전체문항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탈진 .83, 무능감 .90, 부정적인 업무환

경 .85, 내담자 가치절하 .85, 개인적 삶의 악화 

.80, 전체 척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통

계 분석을 진행하고 각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

증을 위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내적합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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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LC WM CASE JS BO

PC 1

LC .68
*** 1

WM .55*** .62*** 1

CASE .30
*** .40*** .41*** 1

JS .37*** .52*** .54*** .41*** 1

BO -.19*** -.33*** -.40*** -.33*** -.58*** 1

M 2.75 5.38 4.25 6.24 3.81 2.48

SD .53 1.01 .42 1.06 .69 .61

Skewness .21 -.87 -.19 -.58 -.70 .29

Kurtosis -.48 1.21 .11 .15 .89 .53

Note. N = 374. 
***p <.001. PC = Perceving a Calling; LC = Living a Calling; WM =  Work Meaning; CASE =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JS = Job Satisfaction; BO = Burnout.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계수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

하여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의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Russell 

등(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구성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홍세희(2000)가 모형

의 적합도 지수들 중 χ2
 값은 모형을 평가하는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구조방정식

의 모형 적합도 지수로 CFI(Comparative Fix Index), 

TLI(Tur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nation) 값이 적합하다고 추천한 것

을 기반으로 하여 CFI, TLI, RMSEA를 중심으로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모수 추정을 위해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가설

적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분석에서 제시된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오차

항 간의 경로를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향상시켜 최종모형을 설

정하였다. 최종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

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

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통해 내생변수가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의미하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을 통해 각 변

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를 통해 본 연구의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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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CFI TLI RMSEA

588.02 194 <.001 .93 .91 .07

Table 2

Measurement Model Fit

χ2 df p CFI TLI RMSEA

Initial model 676.60 200 <.001 .91 .90 .08

Final model 605.98 198 <.001 .93 .91 .07

Table 3

Initial and Final Model Fit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구조방정식의 모수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

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에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의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

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보다 작아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Curran et al., 1996).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의 변인들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

합도는 χ2 값은 588.02, df=194, p<.001, CFI=.93, 

TLI=.91, RMSEA=.0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able 2와 같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 소명수행, 일의 의미,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 소진, 직무만족의 구조

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초기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모

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374명이었다. 초기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은 

676.60, df=200, p<.001으로 나타났으며 CFI=.91, 

TLI=.90, RMSEA=.08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AMOS의 수정지수 값과 이론적인 타

당성을 고려하여 오차항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지수에 따라 2번에 걸쳐 

모형을 수정하였다. 초기 구조모형과 수정된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과 같으며 최종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은 605.98, df=198, p<.001

으로 나타났으며 CFI=.93, TLI=.91, RMSEA=.07로 

초기 구조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좋아졌으며 적합

도 지수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구조모형과 표준화 경로계수는 Figure 2와 같다. 

소명의식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경로는 모

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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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umber is Standardized Coefficients.

Figure 2

F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

최종 구조모형의 효과분석

최종 구조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

스트래핑은 수행횟수를 2,000회로 설정하고 신뢰

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최종 구조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와 SMC값은 

Table 4와 같다.

각 경로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

펴보면 소명의식이 소명수행에 미치는 영향의 직

접효과(β=.50,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간접효과(β=.24, p<.001)는 95% 신뢰구간에서 .15 

~ .35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효과 역시 정적으로 유

의하였다(β=.74, p<.001). 즉, 소명의식과 소명수

행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β=-.03, p>.05) 

간접효과(β=-.30, p<.001)는 95% 신뢰구간에서 

-.47 ~ -.14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0을 포

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며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효과 역시 부적으

로 유의하였다(β=-.33, p<.001).

소명수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

과(β=.29,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간접

효과(β=.27, p<.001)는 95% 신뢰구간에서 .16 ~ 

.4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효과 역시 정적으로 유의

하였다(β=.56, p<.001).

SMC 값은 내생변수에 대한 설명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모형은 일의 의미의 45%, 소명수

행의 63%,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의 26%, 직무

만족의 56%, 소진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연구가설의 검증에 필요한 경로들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AMOS 프로그램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시 전체간접

효과만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본 연구가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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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95% CI

Lower Upper

PC → LC → BO -.25
*** .07 -.41 -.13

LC → CASE → JS .04* .02 .01 .08

LC → BO → JS .12
*** .04 .06 .21

Note. *p<.05, ***p<.001

Table 5

Specific Indirect Effect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I

SMC
Lower Upper

PC → WM .67*** .67*** - - - .45

PC →
LC

.74
*** .50*** .24*** .15 .35

.63
WM → .37*** .37*** - - -

PC →

CASE

.38*** - .38*** .30 .46

.26WM → .19
*** - .19*** .10 .28

LC → .51
*** .51*** - - -

PC →

JS

.43*** - .43*** .33 .51

.56

WM → .21
*** - .21*** .10 .32

LC → .56*** .29*** .27*** .16 .41

CASE → .12* .12* - - -

BO → -.52
*** -.52*** - - -

PC →

BO

-.33*** -.03 -.30*** -.47 -.14

.18WM → -.15*** - -.15*** -.27 -.05

LC → -.40
*** -.40*** - - -

Note. *p<.05, ***p<.001, Number is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nd SMC of Variable Factor

하는 경로의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구하기 위해 가상의 변수를 만들어 분석하는 팬

텀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팬텀변수

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비표준화 계수로 나타나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명의식이 소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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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의 직접효과(β=-.03,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이 소명수행을 

거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25, p< 

.001)는 95% 신뢰구간에서 -.41 ~ -.13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유의하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소명의식과 소진의 관계에서 소명수

행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명수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β

=.29, p<.001)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소명수행이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을 거쳐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효과(B=.04, p<.05)는 95% 신뢰구

간에서 .01 ~ .08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0

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명수행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수

행이 소진을 거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

접효과(B=.12, p<.001) 역시 95% 신뢰구간에서 

.06 ~ .2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0을 포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명수행과 직무만

족의 관계에서 소진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논  의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자의 진로를 걸어가는 사

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비해 열악한 처우, 소진, 

불만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를 대상으로 소명과 직무만족 등 

일과 관련된 변인으로 통합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일과 진

로 관련 변인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소명

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Duffy 등(2018)의 소명으

로서의 일 이론의 모델에 기반하여 선행연구들과 

상담자와 상담이라는 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상담자의 소

명과 직무만족 관련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에게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의 관계

에서 일의 의미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 소명수행과 일의 의미는 변

인 간의 연관성이 큰 변인들로 국내에서는 일의 

의미를 소명수행의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

가 진행되기도 하였다(Douglass et al., 2016; Duffy 

et al., 2018; 안진아 외, 2017; 장진이, 이지연, 

2014). 반면 Duffy 등(2014)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소명수행이 일의 의미를 예측할 것

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가설과 다르게 소명

수행이 일의 의미의 결과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

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에서 더 많은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 스스로 소

명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시사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Duffy 등(2018)은 소명의식, 소명수행과 일의 의미

에 관한 연구들에 있어서 연구의 초기에는 일의 

의미가 소명수행의 결과변인으로 여겨졌으나 연

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일의 의미가 소명수행의 

결과라기보다는 소명수행의 예측변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Duffy 등(2018)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이러한 관계가 유의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둘째, 상담자에게 소명의식과 소진의 관계에서 

소명수행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Duffy 등(2018)이 제안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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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서의 일 이론에서 소명의식이 소명수행을 

통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소명수행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은 소명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소명이 소

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Hagmaier et 

al., 2013; creed et al., 2014; 서솔, 여종일, 2019). 

상담자를 대상으로 소명수행이 소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

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담자에게 소명수행

이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담자에게 있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에서 소명을 수행한다고 느

끼는 것이 소진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소명수행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Duffy 등(2018)이 제시한 소명

으로서의 일 이론의 모델에서 소명수행이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과 일치하는 결과

로 볼 수 있으며 학교 상담자의 상담 자기효능감

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Boon 등(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가 상담이라

는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상담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상담

이라는 일에 있어서의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소명수행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소진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uffy 등(2018)이 제시한 소명으로서의 일 이론의 

모델에서 소명수행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소진이 

매개할 것으로 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불

어 이현아와 이기학(2009)이 전문상담교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소진이 직무만족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경우 내

담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신뢰로운 관계를 맺어

야하는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정신건강

의 관점에서 소진의 예방과 치료는 중요한 요소

로 여겨져 왔는데(윤아랑, 정남운, 2011) 본 연구

의 결과는 상담자가 상담이라는 자신의 일에서 

소명을 수행한다고 느끼는 것이 소진의 보호요인

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학과 상담분야에 주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를 대상으로 소명의식과 소명수행

을 중심으로 직무만족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상담자의 직무만

족을 높이고 소진을 줄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 이를 일과 관련된 변인들을 통해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 상담이라는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담자는 상담의 도구로

서 상담관계와 상담 효과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가지

는 태도와 일의 의미, 소명, 상담자로서 자신의 

상담에 대한 효능감 그리고 이들의 결과로 나타

나는 소진과 직무만족은 상담자 개인의 정신건강

과 만족을 넘어 상담의 질과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

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의 직무만족과 같은 일 

관련 변인들이나 소명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아직 소수인 실정이며 이러한 선행연구들 역시 

대부분 몇몇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형태의 

연구로 상담자의 소명과 직무만족 관련 변인들에 

대해 부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상담자

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전

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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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Duffy 등(2018)이 소명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소명으로서의 

일 이론의 모델과 국내의 상담분야와 상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를 대상으로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을 중심으로 직무만족 관련 변인의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는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 및 감소시키

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상담분야 정

책의 수립,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와 함께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에 있어서도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이 구분되는 변인으

로서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의 관계에 작용하는 변

인과 개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

명에 대한 연구들의 초기에는 소명의식과 소명수

행으로 구분하지 않고 소명, 소명의식, 진로소명 

등과 같은 하나의 변인으로 소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에서도 소

명에 대한 연구들이 소명을 소명의식과 소명수행

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의 관계에서 일의 의

미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

의식이 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명수

행을 거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이 구분되는 변인임

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소명의식이 소명수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변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김소

연(2017)의 연구에서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의 관

계에서 소명수행의식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져 삶

에서 만족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명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의 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 즉, 상담자의 상담자 활동 자기효능감과 직무

만족을 높이고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명의식

을 기반으로 하여 상담이라는 자신의 일에서 소

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으며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가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 교

육 및 수퍼비전에 있어서 소명의식, 일의 의미, 

소명수행과 같은 개념들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퍼비전에서 상담자가 자신

의 일에 있어서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일에서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탐색하고,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 상담이라는 일에서 소명을 수행한

다고 느끼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일의 의미와 

소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상담자의 소진을 막고 상담이라는 

일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접근을 하는 

워크샵 및 교육 역시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 및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자 양성과 교육 및 수퍼비전에 있어

서 진로와 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먼저 대부분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

되는 상담자 양성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일의 의

미와 소명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

요성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상

담분야의 현실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상담을 배

우고 공부하려는 사람은 많아지는 반면 실제 상

담자들이 현장에서 받는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대학원을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

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재 상담관

련 대학원의 경우 상담자의 진로나 직업 등과 관

련된 교육과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상

담을 공부하고 상담분야에서 잘 적응하여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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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부터 상담자의 진로에 대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상담분야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조건 등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으나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개인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담자로서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쉽지 않은 현실과 

상담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 나가는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일의 의미와 소명과 같은 내재적인 

개념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에 

있어서도 상담이론과 기법, 상담사례에 대한 교육 

및 수퍼비전과 더불어 일의 의미와 소명, 소진과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실제 상담현장에서의 어려

움들을 폭넓게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상담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고 회의감을 느끼고 있

는 수퍼바이지에게 일의 의미와 소명과 같은 개

념을 수퍼비전에서 다룬다면 상담자로서 보다 중

심을 잡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로와 일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등이 상담자의 직무

만족과 소진예방 및 극복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상담자

의 소명과 직무만족 관련 변인의 모형을 검증하

였는데 이는 아직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

명과 직무만족 관련연구가 초기단계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틀과 모형을 검증하는 의의가 있는 반

면 상담자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보여주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어떤 상담자들이 소

명을 가지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상담이라는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여기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적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종합적으로 상담자

와 상담이라는 일과 소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소명수행척도

에서 ‘나는 소명이 없다’로 응답한 참여자들을 제

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모든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모든 상담자들이 소명

을 가지는 것은 아닌 만큼 후속연구를 통해 소명

의 여부에 따른 차이나 소명을 가지게 되는 과정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상담자의 소명에 대

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소명, 직무만족, 소진 등의 변

인은 상담자가 일하는 환경과 상당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의 근무기

관, 상담대상, 근무형태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담분야의 저변이 확대되고 다양화

되면서 상담자가 주로 일하는 기관, 상담대상, 전

일제와 시간제,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같은 근무형

태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상담자를 대

상으로 소명과 직무만족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

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상담자를 대상으

로 큰 틀에서 상담자의 소명과 직무만족 관련 변

인들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여 근무기관, 상담대

상, 근무형태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

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근무기

관, 상담대상, 근무형태 등의 특성에 따른 차이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소명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와 환경적인 요인이 본 연구에서 다뤄지지 못하

였는데 이에 대한 고려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Duffy 등(2018)은 소명으로서의 일 이론을 제안하

면서 소명수행의 부정적인 결과로서 소명수행이 



류인찬․유현실 / 상담자의 직무만족 관련 변인의 구조적 관계: 소명의식과 소명수행을 중심으로

- 165 -

일중독, 소진, 착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명수행

과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의 관계에서 성격과 

심리적 분위기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았다. 즉, 소명을 수행한다고 느끼더라도 높은 수

준의 신경증, 완벽주의, 성취욕구, 낮은 수준의 우

호성, 성실성, 자존감과 같은 부정적인 성격특질

이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다고 보

았으며 개인이 자신의 일의 환경이 건강하지 못

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역시 부정적인 결과를 경

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Duffy et al., 2018). 본 연

구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소명, 직무만족과 

관련된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

정에서 큰 틀에서 상담자의 내재적 변인에 초점

을 맞춰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Duffy 등(2018)이 제시한 것과 같은 소

명수행의 부정적인 결과와 환경적인 요인이 다뤄

지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도 모든 상담자에게 소명수행이 긍

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

에 후속연구에서 어떤 상담자에게 혹은 어떤 환

경에서 소명수행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어

떤 상담자나 어떤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Duffy 등(2018)이 제시한 것처

럼 성격, 심리적 분위기를 소명수행과 부정적인 

결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상담자

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거나 급여, 근무기

관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상담자의 소명

과 직무만족 관련 변인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

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앞서 본 연구의 

주된 결과 및 의의로서 소명수행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수퍼비전, 상담자 교육 등에 있어서 소명

의식, 일의 의미, 소명수행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

다고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접근에 있어서도 

상담자가 처한 환경과 상담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같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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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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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tructural model on the variable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in 

counselors, focusing on perceiving a calling and living a calling. To this end, perceiving a calling, living a calling, 

work meaning,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were set as variables for structural 

models. Survey data from 374 counselors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work meaning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ving a calling. Second, living a calling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burnout. Third,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Fourth, burnou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e that calling and work meaning can be important factors to reduce burnout and increase job satisfaction 

of counsel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supervison 

and policy-making in the field of counseling,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 perceiving a calling, living a calling, work meaning,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burnout,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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